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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테크놀로지, KBS와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제작 공동연구 계약

㈜코난테크놀로지(www.konantech.co.kr 대표이사 : 김영섬)는 KBS 방송기술연구팀의 ‘CORE 

프로젝트’ 공동개발 업체로 선정되었다.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방송 제작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CORE 프로젝트’는 Common interface, 

Open architecture, Resource management, Enhanced network production의 줄임말로 새로운

방송 기술을 도입하고, 방송 장비간의 폐쇄성을 극복하여 표준기술과 개방형 구조의 차세대 제작

환경을 위한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한편 KBS 방송기술연구소와

㈜코난테크놀로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콘텐츠 교환기술과 콘텐츠 관리기술을 공동 연구개발

하고,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차후, 계획하고 있는 KBS 방송시스템 디지털화의 기반 기술로 확

대해 나갈 계획이다.

코난테크놀로지가 이번 KBS 방송기술연구소의 프로젝트 파트너로 선정된 이유는 첫째, 코난테크

놀로지의 디지털 콘텐츠 관리 솔루션 DigitalArc의 오픈 아키텍처가 KBS의 제작 환경을 표준기술

과 개방형 구조로 구축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점과 둘째, 검색엔진과 디지털 콘텐츠 관리 기술을

자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과 디지털뉴스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 지원하는 등의

방송환경 디지털화에 대한 노하우가 이번 공동 개발 과제인 콘텐츠 관리기술과 교환기술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주)코난테크놀로지의 구자갑 부사장은, “CORE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인제스트, 송출, 공유저장시

스템, 편집시스템 등의 각종 방송제작 장비가 네트워크로 통합되고, 각 장비들간에 콘텐츠가 MXF 

표준 포맷으로 전송되며, Tapeless 카메라로 촬영하여 즉시 편집/전송이 가능합니다. 또한

Tapeless로 서버기반 HD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텍스트 뿐만 아니라 콘텐츠 내용기반으로 등장인

물 얼굴을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고 말한다. 

방송계에서는 프로젝트 결과로 구축되는 앞으로의 KBS 방송 제작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달라

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번 프로젝트가 KBS와 코난테크놀로지 두 파트너에게 미래의 국내외 디지

털 방송환경 및 기술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코난테크놀로지(www.konantech.co.kr) 는 1999년 설립이래 디지털 콘텐츠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순수 국내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관리솔루

션, 검색솔루션, 중한번역솔루션을 방송부문에서부터 공공부문, 기업, 군, 의료, 교육기관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고객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2004년에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

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회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